
신명나고 즐거운 한 판 놀이

어린이 국악극 「우리랑 진도깨비」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은 2021년 첫 번째 문화공연으로 국

립남도국악원(원장 명현)과 함께 어린이 국악극「우리랑 진도깨

비」를 오는 7월 17일 토요일 오후 6시 국립전주박물관 강당에서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진도의 십리바위 설화와 도깨비 이야기를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이다.

​ 십리바위 설화는 남들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모험과 시련의 과정을 거쳐 영웅이 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아기장수 '우리'가 진도 특유의 풍류과 신명을 가지고 있는 장난

꾸러기 도깨비 '진도깨비'가 만나 전설의 천년나무를 찾아가는 

여정을 음악과 노래로 그려냈다.

 관람예약은 7월 9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jeonju.museum.go.kr)에서 접수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

으로 입장인원은 최대 50명으로 제한되며, 관람료는 모두 무료이다.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대비해 공연 전 공연장 소독과 발열 

체크, 전 관람객 마스크 착용, 객석 띄어 앉기 등을 실시하여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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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국립전주박물관 대표 문화행사를 주제로 스크래치북을 제작, 

박물관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공연 홍보물에 좋아요와 

댓글을 남긴 관람객 중 추첨을 통해 총 150명에게 무료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벤트는 7월 9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

한 사항은 박물관 SNS를 참고하면 된다.

 국립전주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공연이 코로나로 인해 지쳐있

는 시민들에게 활기를 되찾아주고 침체된 문화관람 기회를 제공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붙임: 공연 사진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전주박물관 

기획운영과 문화행사팀 사업담당 하승원(☎ 063-220-100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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